
<동정자료> 

김정렬 차관,“안전 보장 골든타임 사수”강조
항공기 사고 가정한 안전한국훈련…초기대응능력․현장매뉴얼 적정성 점검 

□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17일(목)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을 주재한다.

ㅇ 실제 항공기 사고를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국토부·공항공사·

지자체·항공사·소방·병원·경찰 등 19개 유관기관 약 350명이 참여

하여,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사고 접수부터 대응, 부상자 후송

까지 사고처리 전반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한다.

ㅇ 특히, 올해는 시민(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항공기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훈련으로 기획했으며, 실제와 같이 훈련을 진행한다.

□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항공기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하며,

ㅇ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평소 훈련이나 연습대로 움직

여지지 않거나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와 같은 훈련과 연습의 반복만이 최선의 예방으로

상시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기관별 대응역량과

비상계획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이를 지속 보완 발전시켜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한국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매뉴얼에 반영

하는 등 개선하는 한편, 국민생활 전반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 캠페인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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